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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

 강   부   자                    최   연   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이 연구는 군 장병들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군부대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과 심리적 독립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원군에 소재한 군부대 장

병 22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AMOS), Sobel test 방식을 통하여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장병들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은 군부대 

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유의하며, 군 장병이 가족에 대해 건강하게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

족건강성은 심리적 독립감에 정적 영향관계를 보여 군 장병이 가족에 대해 건강하게 인식할수록 부모

에 대한 심리적 독립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건강성은 군 장병의 군부대 생활적응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군 입대로 개인의 자율성 상실과 집단규범에서의 스트레스에 따른 군 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획득의 실패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에 개

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심리상담 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군 장병, 가족건강성, 군부대생활적응,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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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군대는 남ㆍ북으로 분단된 특수

한 안보적 대치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

한 의무적 징집을 실시하고 엄격한 규율적 위

계구조를 갖는 특수한 조직이다. 군에 입대해

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는 장병들은 19세부터 

26세의 나이로 강제적 입대를 하는데, 이 시

기는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속한다. 

인간발달상 이 시기는 정체감확립 및 사회적 

친밀감 형성이 중요하나, 폐쇄적이고 집단적 

성격이 뚜렷한 군 생활에서의 자율적 사회활

동 단절과 정체감 미확립 등으로 군대 조직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엄격한 규율

과 통제된 공간에서 규칙적인 단체생활 적응

에는 장병들의 정신적 독립이 필수적이지만, 

부모의 과보호 또는 방임으로 성장과정에서 

상처받아 의존적이거나 우울감 등을 보여 부

적응하는 장병들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2005년 육군훈련소 가혹행위, GOP 총기사고 

등의 군대 내에서의 사건, 사고는 군 생활 부

적응자가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현

저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되지 못할 경우 

신체적․정서적․심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4년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 군부대 부적응 관심사병의 

문제가 드러났으며 A급 관심병사 1만 7,000여 

명, 60만 군 장병 전체의 3.8%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시사저널, 2014). 2016년 국방통

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5,645건이었던 병영

생활 고충상담이 2015년 1만 7,712건으로 전년

대비 313%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상담형

태로는 복무 부적응, 이성문제, 진로, 인권침

해 순으로 복무부적응에 대한 병사들의 상담

이 70.4%를 차지해 장병들의 군생활 적응에 

적극적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국방부, 

2016). 군 생활 부적응 문제는 국가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군 

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연구된 군 장병들

의 부적응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요인과 사회

적 요인, 개인내적 요인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가족은 개인이 신체적․정서적․

사회적 삶의 기초가 되는 곳으로 가족체계 내

에서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역할 규칙 등에 

의해 자존감, 자율성, 친밀한 관계는 가족체계 

내에서 형성된다(Olson ＆ Russel, 1979; Olson 

& McCubbin, 1983). 가족 내에서 획득한 태도

는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황미진, 신유순, 김병수, 2009; Bowen, 1978), 

가족 관련 군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서는 가족 내 의사소통과 부모와의 유대관계

가 좋을수록 가족의 지지가 클수록 군생활에 

적응적이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 내 경제

수준 또한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고정아, 2014; 구성본, 2010; 최혜란, 

2009). 현재까지 가정환경과 군생활 적응의 관

련성을 보고한 연구에서 배재규(2009)는 가정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분노 성향을 보이

고 군대에서 충동적 폭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구성본(2010)은 부모와의 관계

가 원만하고, 의사소통이 명료하며, 가정이 친

밀할수록 군생활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 또

한 엄덕희(2012)는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경제수준이 

낮다고 지각하는 병사들의 군 생활 스트레스

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

해 군 장병들의 군생활 적응에 있어 가족요인

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가 있다. 사회적 요

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군 구성원의 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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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금병규, 2009, 

최혜란, 2009), 개인내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과 자아탄력성, 의사소통, 신뢰감, 스트레스에 

적응적일수록 군생활에 적응적이라고 보고

하였다(고정아, 2014; 금병규, 2009; 최혜란, 

2009).

한편, 개인내적 요인 중 자아탄력성이 적응

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에서 Tugade와 Fredrickson 

(2004)은 탄력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역경에 직

면했음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며 긍

정적 감정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Rutter(1985)

는 어려운 환경과 스트레스 상황 아래 원활히 

적응한 상태를 탄력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Masten과 Garmezy(1985)는 탄력성은 고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대처과정에서의 변화 가능한 

역동적인 면을 가진다고 하였다. 국내의 가족

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들에 의하면, 양주애(2005)는 가족건강성과 자

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높

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 강희경(2005), 권대희와 오윤자(2004)는 

가족의 건강성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유의하

게 설명해 준다고 하였으며, 조계연과 이은희

(2007)는 초기청소년이 가족을 건강하게 인식

하면 자아탄력성이 높고 문제행동은 낮아지고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 간에 자아탄력성의 매

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가

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의 관련 변인들이 적응

과 상호 관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자아탄력성과 군생활 적응에 관련된 선행연

구에서는 군생활이 적응적이게 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병사들이 낮은 병사에 비해 군 생활 적

응을 잘한다고 하였다(이혜영, 2011; 이용일, 

2013). 이현주(2012)는 장병이 군대의 규범적 

가치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기통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

아탄력성이 높은 장병이 부대생활 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고, 오현철(2012)은 낙관성이라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이 병사들의 자아탄력

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군장

병의 군생활 적응에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군 생활 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살

펴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감은 현재 국

내에서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

지만, 군장병 연령과 유사한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다. Sullivan과 

Sullivan(1980)은 청년기 분리과정에서 부모로부

터 자신을 분화시켜 부모로부터 독립해 의존

도를 낮추는 것이 청년기의 심리발달에 중요

하다고 하였으며, Blos(1979)와 Dashef(1984)는 

후기 청년기 동안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

이 높을수록 대학 적응이 순조롭다고 하였다. 

또, Fleming과 Anderson(1986)은 대학생들이 지

각한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합 정도와 학생들

의 낮은 자존감, 낮은 대학적응 사이에 유의

미한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내

의 가족건강성과 심리적 독립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가족을 건강하게 인식할수록 고등학생의 심리

적 독립감이 건강하게 나타났으며(류남애, 유

순화, 송현아, 최지현, 정애리, 2011),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의 우울감과 가족건강성의 부

적 관계를 매개한다고 밝혔다(강부자, 최연

실, 2016).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심리적 독립은 군 장병의 경우에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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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 군 생활적응 요소에

서 군 장병이 나고 자란 가족특성에 따른 개

인내적 특성의 영향력과 이로 인한 군부대 생

활적응에 또 다른 영향 정도를 초점화한 연구

가 많지 않으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비자발적 통제적 환경의 스트레

스 상황에 놓인 군 장병이 인식하는 가족 건

강성이 역경을 극복하는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군생활 적응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어볼 필요가 있

다. 더불어 부모를 포함한 가족 내에서의 건

강성의 정도가 군부대 장병의 심리, 정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반면

에 부적응을 유발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부적

응을 유발하는 가족 건강성과 개인내적 요인

을 파악하면 군 장병들의 신체적․심리적․정

서적 부적응을 감소하기 위한 가족기능의 중

요성과 개인내적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엄격하고 규율이 지배적인 군부대의 집

단적 상황의 통제와 구속에서의 좌절을 건강

하게 극복할 수 있는 군장병들에게 개입 가능

한 전문적 개인 및 집단, 가족상담이 전무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 장병의 부

적응으로 발생되는 자살, 총기사고, 안전사고 

등을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도 연구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군 장병

의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

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을 통한 간접적 매개

를 살펴보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군생활을 적응적으로 

돕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철원군에 소재한 S부대

에서 2015년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군 

장병 250명을 대상으로 장병들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과 군부대생활 적응에 관한 자료를 수

집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익명

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수집은 비확률표집을 통해 이루어졌고, 

설문지는 280부를 배포하여 250부를 회수하였

으며, 전체 수집된 250부 중 결측자료로 사용

할 수 없는 21부를 제외한 229부를 분석하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연령은 20, 

21세가 13명(5.7%), 22, 23세 180명(78.6), 24.25

세가 31명(13.5%), 26, 27세가 4명(1.7%), 28세 

이상이 1명(.4%)이었다. 계급으로는 일병이 90

명(39.3%)로 가장 많았고, 상병이 88명(38.4%), 

병장이 28명(12.2%), 이병이 23명(10%) 순으

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재학생이 169명

(73.8%)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50

명(21.8%), 대학교 졸업이 10명(4.4%)순 이었다. 

가구경제수준은 중 109명(47.64%), 상 69명

(30.1%), 하 51명(22.3%)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군생활적응

군생활적응 척도는 Stauffer, Suchman, 

Devinney와 Williams가 만든 척도를 김정은

(2013)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군 장병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 141 -

변인 항목 빈도(명) 비율(%)

연령

20.21세 13 5.7

22.23세 180 78.6

24.25세 31 13.5

26.27세 4 1.7

28세이상 1 .4

계급

이병 23 10.0

일병 90 39.3

상병 88 38.4

병장 28 12.2

학력

고등학교 졸업 50 21.8

대학교 재학 169 73.8

대학교 졸업 10 4.4

가족

유형

양부모가족 188 82.1

한부모가족 37 16.2

기타 4 1.7

가구경제

수준

상 69 30.1

중 109 47.6

하 51 22.3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일반적 특성

(N=229명)

하위요인으로 심신안정 5문항, 업무수행의지 5

문항, 직책과 직무만족 5문항,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5문항, 생활반 적응 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전체 2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부정적 문항(20, 22, 23) 문

항은 역채점 처리하였다. 이 점수는 군생활 

적응은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전체 내적 합치

도(Cronbach’s α)는 .89이며,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심신의 안정 .81, 임무 

수행 의지 .79, 직책과 직무만족 .85,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64, 생활반 적응 .67로 나타

났다.

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 척도는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한국의 가족과 외국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

난 가족의 특성을 중심으로 개발한 척도를 윤

세은(2000)이 청소년 연구에서 문항들의 종결

어미만 ‘∼느낀다’, ‘~라고 생각한다’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가족원 간 유

대 10문항, 가족원 간 의사소통 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6문항, 가족원 간 가치체

계 공유 9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총 34문항으

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까

지 5점의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얻은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6이며,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는 가족원 간의 유대 .94, 가족원 간의 의사소

통 .85, 가족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 .70, 가족

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87로 나타났다.

3) 심리적 독립감

조사 대상자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이 제

작한 심리적 독립척도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PS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

은희(1993)는 138문항 중 우리 실정에 맞게 

112문항으로 번안하고 수정한 ‘심리적 독립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PSI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각각의 기능적 독립 13문항, 태도적 독

립 13문항, 정서적 독립 10문항, 갈등적 독립 

20문항인 4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진다.

각 56문항으로 측정방식은 ‘전혀 아니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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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수

Cronbach’s α

부/모

가족건강성(전체) 34 .96

가족원간 유대 10 .94

가족원간 의사소통 9 .85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6 .70

가족 간의 가치체계 공유 9 .87

레질리어스(전체) 14 .87

대인관계 3 .70

활력성 2 .52

호기심 2 .56

낙관성 5 .72

심리적 독립(전체) 56 .92/ .91

기능적 독립 13 .85/ .87

태도적 독립 13 .86/ .84

정서적 독립 10 .75/ .74

갈등적 독립 20 .89/ .88

군 생활 적응(전체) 25 .89

심신의 안정 5 .81

임무 수행 의지 5 .79

직책과 직무만족 5 .85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5 .64

생활반 적응 5 ..67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계수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의 Likert 척도이며, 점

수가 낮을수록 부모로부터 독립이 잘 되어 있

는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문항

을 역채점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으로 

환산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독립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부는 .92, 모

는 .91이며,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부의 기능적 독립은 .85, 모의 

기능적 독립은 .87, 부의 태도적 독립은 .86, 

모의 태도적 독립은 .84, 부의 정서적 독립은 

.75, 모의 정서적 독립은 .74, 부의 갈등적 독

립은 .89, 모의 갈등적 독립은 .88 로 나타났

다.

4)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Ego-Resiliency 

Scale을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역한 뒤 수

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대인관계 3문항, 활력성 2문항, 호기심 2문항, 

낙관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14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

다’ 1점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며,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대인관계 .70, 활력성 .52, 호기심 .56, 낙

관성 .72로 나타났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군 장병들의 가족건강성과 군생

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

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

였으며,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군장병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높

을수록 군생활에 적응적일 것이다.

가설 2. 군장병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높

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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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가설 3. 군장병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높

을수록 심리적 독립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군장병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에 관한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심

리적 독립감은 간접적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

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수집된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특성 빈도분석과 측정도구 신뢰도 

검증 Cronbach’s α,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 장병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을 검증하

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

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연령, 계급, 가

구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측정모형 검정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 측정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였다.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군장

병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r = 

.38, p < .01)은 높은 정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나타내었고, 가족건강성과 심리적 독립감(r 

= .33 p < .01)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가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적응(r = 

.52, p < .01)은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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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C.R.

심리적 독립 ← 가족건강성 .24 .35 .05 4.83***

자아탄력성 ← 가족건강성 .19 .41 .04 5.26***

군생활 적응 ← 가족건강성 .23 .29 .05 4.56***

군생활 적응 ← 심리적 독립 .25 .22 .07 3.81***

군생활 적응 ← 자아탄력성 .98 .60 .14 6.98***

군생활 적응 ← 연령 -.00 -.01 .02 -.14

군생활 적응 ← 계급 -.03 -.05 .03 -1.02

군생활 적응 ← 가구경제수준 -.04 -.07 .02 -1.31

* p <.05, ** p <.01, *** p <.001.

<표 5> 연구모형의 계수 추정치

적합지수 χ²(p) df CFI TLI NFI RMSEA

모형 423.003(.001) 141 .837 .865 .844 .094

<표 4> 모형의 적합도 지수 (N=229명)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

감(r = .20, p < .01)은 정적 상관관계를, 자아

탄력성과 군 생활적응(r = .61, p < .01)은 높

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심리적 독

립감과 군 생활적응(r = .31, p < .01)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음 구조방정식 모형의 가정인 측정변수들

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 첨도 값을 

살펴본 결과, 표 3에서, 왜도, 첨도 모두 2를 

넘지 않고 절대값이 왜도 2, 첨도 4를 넘지 

않을 경우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켜(Finch & 

West, 1997) 본 연구의 모든 측정 변수가 정상

분포 가정을 충족시켰다.

다음은 측정 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4에 제

시하였다. 적합도가 χ² = 423.003(.001), df = 

141. CFI = .837, TLI = .865, NFI = .844, 

RMSEA = .094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 결과는 표 5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를 자세히 살펴

보면,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독립감에 이르는 

표준화 계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β = 

.35, p < .001).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에 이

르는 표준화 계수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β = .41, p < .001). 가족건강성이 군 생활적

응에 이르는 표준화 계수는 유의미하였으며(β 

= .29, p < .001), 마지막으로, 심리적 독립감

이 군 생활적응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

(β = .22, p < .001)와 자아탄력성이 군 생활

적응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β = .60, p 

< .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추정치를 살펴 본 결과, 군 장병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독립감, 자아탄

력성, 군 생활적응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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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화 구조계수

매개 경로 a Sa b Sb Z

가족건강성 → 자아탄력성 → 군생활 적응 .30 .05 .54 .06 4.99***

가족건강성 → 심리적 독립감 → 군생활 적응 .26 .05 .18 .07 2.30***

** p < .01. *** p < .001.

<표 6> Sobel 검증

마지막으로, 심리적 독립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Sobel test의 결과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

과가 유의미하다고 판정한다(Baron & Kenny, 

1986). 제시된 표 6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Sobel 검증결과, 가족건강성 → 자아탄력성 →

군 생활적응의 매개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z=5.0, p < .001).

또한 가족건강성 → 심리적 독립감 → 군 

생활적응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2.30, p < .001).

즉,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은 가족건

강성과 군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군 장

병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과 심리

적 독립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표 7에서는 주요변인들 간 관계에서의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

트스트래핑(Bootsrapping)을 이용하여 효과성을 

분해하고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

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

력성과 심리적 독립은 직접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그 정도도 다름을 알 수 있다. 

가족건강성은 군생활적응에 직접 영향(β = 

.29, p < .001)을 미침과 동시에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을 통해서 간접적 영향(β = .32,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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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41*** - .41***

심리적 독립 .35*** - .35***

군생활 적응 .29*** .32*** .61***

자아탄력성 군생활 적응 .60*** - .60***

심리적 독립 군생활 적응 .22*** - .22***

주. Boostrap=500, 추정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 p < .01. *** p < .001.

<표 7>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 효과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은 유의미한 매개변인

임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장병들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은 군

부대 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유대감과 의사소

통, 가족문제해결력과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

에 있어 건강하게 지각할수록 군 생활에서의 

심신안정, 업무수행의지, 직무만족, 군조직 태

도, 적응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는 군 장병의 

군생활 적응에 가족 건강성이 영향을 미친다

는 장정기, 고재량과 김경순(2014), 구성본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가족 간 관심

과 보살핌, 의사소통이 원만할수록 학교생활

이 적응적이라고 보고한 김혜래와 최승희

(2009)의 연구와 가족건강성이 다른 환경 체계

보다도 학교생활 부적응에 중요한 부적 영향

을 미친다는 김현주(2009)와 이혜경(2009)의 연

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가족이 원만하고 건강할수록 사회적 

집단생활에 적응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유의하며, 군 장병이 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

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 이는 군 장병들

의 자아탄력성에 가족건상성이 높은 정적 상

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강명숙, 2015)와 

일치하며, 강희경(2005)과 권대희와 오윤자

(2004), 조계연과 이은희(2007)의 아동, 청소년

이 경험한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을 유의하

게 설명하는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즉, 

가족과의 긍정적 경험이 많은 사람은 상황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족건강성은 심리적 독립감에 정적 

영향관계를 보여 군 장병이 가족에 대해 건강

하게 인식할수록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감

이 높다. 가족건강성이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

립감에 모두 유의미하다는 류남애 등(2011)의 

연구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우울에 심리

적 독립이 가족건강성을 매개하여 부적 영향

을 미친다는 구경호(2014), 강부자와 최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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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가족이 소

통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하며, 적절한 가치공

유와 유대감을 형성할 때 자녀가 세상에 대해 

적절하게 도전하고 결정하며, 정서적으로 독

립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넷째, 가족건강성은 군 장병의 군 생활적응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

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

향도 미친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

성과 심리적 독립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은 군부대 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건강성과 

군생활 적응 간에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

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

족을 건강하게 인식하는 군 장병들은 군대라

는 새로운 특수조직 내에서의 획일적이고 통

제적인 스트레스 환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았다. 

더불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심리적 독립감도 높게 나타났으며 두 

요인은 군부대 생활적응을 높이는 매개효과를 

갖는다. 특히, 자아탄력성의 경우, 가족건강성

과 군 생활적응 변인을 매개하였을 때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

과는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집단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독립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강명숙(2015), 

한병래(2016), 강영진과 이정화(2014)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가족의 긍정적인 유대감과 

의사소통이 군 장병들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을 돕는 중요한 개인내적 요인으로 작용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중심으로 논의점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군 장병

들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군부대 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가족기능

과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연

구결과라고 할 것이다. 초기 환경인 가족관계 

및 가정의 분위기는 발달에 있어서 영․유아

기, 학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청년기에 이르

러서도 약해지지 않고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

리나라의 경우 군 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군 생활이 집단생활이며 강도 높

은 사회단체 생활이라고 할 때 군 입대 시기

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때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군 장병의 경우는 군 생활에 보다 원만히 적

응한다는 사실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원가족

에서 평소에 구축한 가족 유대감과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력과 가치체계 등은 폐쇄적이

고 엄격하게 유지되는 군 생활에 적응해나가

는 데 있어서의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가족생활에서 

구축된 심리적 역량이 군 생활에서의 심신 안

정, 업무수행의지, 직무만족, 군 조직 태도 등 

총체적인 군 생활에의 적응에 기여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결과를 가족생활교육에 반영하

여 입대한 군 장병의 가족 면회나 휴가 때 활

용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군 입대 장병의 자아탄

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사회복지 영역의 주요한 이론적 틀로 

부각되어 온 강점이론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여

러 역경을 이기고 험난한 상황에서의 적응을 

도모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거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관계나 분위기를 건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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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군 장병은 자아탄력성이 높아 군 생

활에서도 잘 적응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반

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아탄력성은 그 

자체로 여러 상황에서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자원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

성과 연관해 군 장병의 생활 적응을 도모하는 

심리적 기제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관련하여 이를 증진

시키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과제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독립감에도 정적 영향관계를 보여 군 장병이 

가족에 대해 건강하게 인식할수록 부모에 대

한 심리적 독립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의 슬하를 떠나 집단생활에 돌입

하는 군 생활에서 본인의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한 장병들이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부모의 영향력이 대학생활에까

지 미치고 ‘헬리콥터 부모’라는 용어까지 생겨

날 정도로 부모가 성인자녀를 도와주고 간섭

하며 자녀들조차 부모에게 심리적, 정서적으

로도 의지하는 최근의 현실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건강한 부모들이 오히려 아들들을 심

리적으로 ‘진수(launching)’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우, 군 생활은 

온전하게 부모의 도움이나 영향력을 벗어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때, 이러

한 심리적 독립은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군 장병

의 군부대 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력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을 

경유하여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도 보여주었

다. 즉,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은 군 장

병의 가족건강성이 군부대 생활 적응에 미치

는 영향력을 매개한다. 이는 결국, 가족건강성

이 군 장병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성으

로 대표되는 개인적 심리적 역량을 증진시켜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스트레스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대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바탕을 제공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에서의 결과들을 통해 추론

해 보자면, 군부대 생활 적응의 토대를 잘 구

축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가족생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군에 

입대한 군 장병들의 가족생활에도 도움을 주

기 위하여 시도할 수 있는 작업들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 장병들의 가족 면회나 

휴가 시에 가족관계를 살피고 이에 관한 정보

를 구축하여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 등의 기

초자료 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군 부대에 따라서는 가족문제를 상담

해 줌으로써 군 장병의 심리적 안정과 군 생

활 적응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군 상담이라는 영역도 꾸준

히 개척되어 현재는 상담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사안에 따

라서는 이러한 군 상담과 가족상담, 가족치료

의 접목이나 결합 가능성도 활발하게 모색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이나 

심리적 독립과 같은 개인적 역량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군생활 적응에 기여하는 바와 같

이 가족과 연관시켜 군생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다른 심리적 자원들도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점을 갖

는다.

첫째, 군 장병의 표집을 한 특정지역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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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 국한시켰으므로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

다고 할 것이다. 다수의 지역으로 확대된 후

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가 보완되어야 하

리라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중 자아탄

력성의 하위 차원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낮은 

경우가 나타났는데, 향후 시행되는 연구에서

는 이러한 자아탄력성의 하위차원들을 면밀하

고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

를 제고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

하고, 가족건강성이라는 가족변수가 군입대 

장병의 군 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 심리적 독

립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해내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

끝으로,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

여 군 입대로 개인의 자율성 상실과 집단규범

에서의 스트레스에 따른 군 생활 부적응을 예

방하고,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획득의 

실패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에 개입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심리상담 개입 프로그

램이 개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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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Healthy Families on Soldiers’ Self-Resilience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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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soldiers’ self- resilience and sense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acts 

as an intermediary in relation to the military-service adaptations of soldiers perceived to have healthy 

family relationships. Method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AMOS), and 

Sobel test methods, data were analyzed from 229 soldiers located in Cheolwon Kun and Kwangwon 

Provinces. Results: The perception of having a healthy family directly affected soldiers’ adjustment to 

military life; however, it also indirectly affected this adjustment by virtue of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 healthy family and the soldiers’ self-resilience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Conclusions: A 

healthy family is one of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self-resilience in the military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Such information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counseling intervention programs designed to prevent negative issues and stress among soldiers.

Keywords: family health, psychological independence, resilience, military, adaptation


